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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루카 11, 9) 
 
겸손하고, 말 수가 적고, 다른 이들의 필요에 주의깊고, 부지런하며, 하느님의 뜻에 늘 
열려있던 메리 도레타 수녀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허용했다. 하느님께 
이끌려 수녀는 다른 이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 
 
리차드와 도로시 (덱커) 피터의 사이에서 태어난 필레나는 두 명의 자녀를 가진 소가족의 둘 
째였다. 필레나 앤은 자신의 세례명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필레나를 위해 만든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생의 초기는 레이디필드 초등학교, 노틀담 아카데미, 오하이오 노틀담 
대학을 다녔기에 노틀담 수녀들의 영향을 받았다. 노틀담 수녀가 되자 필레나는 어머니를 
기려 도로시의 한 형태인 메리 도레타를 수도명으로 취했다. 모친의 가톨릭교 입교는 메리 
도레타 수녀와 가족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었다. 
 
수녀는 볼링 그린 주립 대학교에 다니면서 특수 교육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73년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인 톨레도의 메리 이마큘럿 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했다. 1979년부터 수녀는 톨레도 교구의 다른 학교에서 몇 년간 1학년을 가르치고 메리 
이마큘럿 학교에서는 특수 분야를 가르쳤는데 그곳에서 25년간을 더 머물렀다. 많은 
부모들과 이전 학생들은 “도레타 수녀님은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라던가 
“수녀님의 언행을 보면 학생들의 복지를 아주 깊이 마음을 쓰셨다는 것을 누구나 
알았어요.”라고 증명했다. 창의적 방법론으로 특수 아동을 돕는데 참으로 재능이 있었던 
수녀는 9년간 자폐아 아카데미 학교 이사회에서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알려주었다.  
 
메리 도레타 수녀는 자신의 창의적 에너지를 다른 이들과 나누었다. 노래, 요리, 장식, 그리고 
무엇보다 성당 꽃꽂이를 즐겼다. 수녀는 특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많은 아이들을 첫 
영성체에 준비시켰듯이 성체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매일 묵주기도, 5월의 제대, 
그로토 행렬, 성모회 회원 지위를 보면 수녀의 성모 신심도  알 수 있었다.  
 
2021년 1월 15일은 수녀의 서원 금경축을 맞이하는 날이었기에 특별한 날이 될 예정이었다. 
자신을 영원한 고향으로 들이는 환영의 포옹을 받기 위해  수녀가 당신의 정배 앞에 서게 될 
줄은 오직 하느님만 아시는 일이었다. 메리 도레타 수녀가 선호하는 성경 인용구가 
수녀에게서 이루어졌다. 수녀는 이제 ​얻었다​. 이제 ​찾았다​. 그리고 이제 수녀에게 문이 
열렸다​. (루카 11, 9). 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 


